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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자기효능

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부산과 인천 지역에 소재한 2개 중학교

에 재학 중인 남자 중학생 1-3학년 394명이며, 이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도박행동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자기

효능감 및 자아탄력성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주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는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과

의 관계는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트레스와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스트레스와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도박

행동과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담실제에 

대한 시사점과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도박행동,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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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청소년기는 변화와 새로운 경험 등을 통해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는 역동의 

시기라 할 수 있다(Moeini, Shafii, Birashk & Allahverdipour, 2008).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과 성장발달과업 해결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부담 등 청소년들이 감당하기

에는 녹녹치 않은 과제들이 즐비하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지 

못할 때 청소년들은 중독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독자들이 대체로 현

재 과업에 충실하지 않으며 불만족스러운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도박, 인터넷게임, 

약물 등에 의존하다가 중독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들을(Blaszczynski & Nower, 2002; 

Kandell, 1998)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터넷은 학습도

구이기보다 청소년의 여가활동인 인터넷게임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학교근처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뽑기나 학생들이 모인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판치기는 

도박인지도 모른 체 청소년의 놀이문화로 정착한 상태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있

어서 인터넷과 도박은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기 이전에 여가활동을 위

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기에 청소년들은 중독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 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02)은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

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 장애가 알코올 중독이나 문제성 도박처럼 통제성 상실, 갈망과 내성, 과도한 재

정 문제, 학업실패, 실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보였고(이수진, 2008; 황혜

리, 류수정, 2008), 학업 성취도가 낮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미아, 2007). 이처럼 인터넷 중독이 일상생활에서의 부적응과 연관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은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에 따라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이 증가하게 되어 더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은정, 2005).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2011년 10.4%로 성인의 6.8%보다 높으며, 유아동의 인터

넷 중독률은 7.9%로 이 또한 성인에 비해 높은 것을 볼 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도박과 청소년과의 관련성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60-80%가 도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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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Messerlian, Derevensky, Gupta & Messerlian, 2005). 국내연구에서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민우(2004)의 연구에서는 77.9%가 도박경험을 하였고,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정연(2011)의 연구에서는 82.3%가 도박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이처럼 도박경험이 높은 것은 청소년들이 도박을 게임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청소년 도박행동의 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도박행

동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걸고 하는 게임 활동 내

지 사행성 게임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다(김현주, 2009; 장정연, 2011). 예를 들면, 화투, 

포커, 뽑기, 짤짤이, 인터넷온라인 게임 등이다. 이처럼 게임으로 시작한 청소년 도박

은 사회성 도박에서 문제성 도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Gupta & Derevensky, 

2000), 청소년 문제성/병리적 도박자들에게서도 성인 문제성/병리적 도박자들과 유사한 

재정문제와 범죄행위 등 부정적인 문제가 나타났다(Ellenbogen, Gupta & Derevensky, 

2007). 또한, 청소년 문제 도박자들은 낮은 자아존중감(Gupta & Derevensky, 1998b), 

높은 우울감(Newer, Gupta & Derevensky, 2000), 높은 불안과 자살 시도(Gupta & 

Derevensky, 1998a, 1998b) 등이 나타났으며, 비행 증가, 학업 수행 능력 감소, 가족 

관계 와해 등의 문제도 초래하였다(Gupta & Derevensky, 1997). 그러나 부모나 교사들

은 청소년 도박을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기에 도박문제로 특별한 치료를 받으려고 시도

한 청소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Ladouceur, Ferland, Poulin, Vitaro & Wiebe, 2005).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 중독과 도박행동이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고, 인터넷 사용 

및 인터넷 게임이 도박행동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터넷 중독과 도박

행동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김영경, 2012; 장정연, 2011; Parker, Taylor, Eastabrook, 

Schell & wood, 2008)를 볼 때, 통합적 개입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최희정, 2010; Lam, Peng, Mai & Jing, 2009)과 도박행동(김영

경, 2012; 김현주 2009; 남전아, 2010; Bergevin, Gupta, Derevensky & Kaufman, 

2006)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중독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Jacobs(1986)는 중독을 만성 스트레스상태를 경감하게 함으로써 오랜 시

간 이상을 의존한 상태로 보고, 중독 행동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완충모델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부적응을 경

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러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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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다양한 완충요인에 의해 스트레스는 감소된다고 본다(Gore & Edenrode, 

1994). 스트레스 자극 자체와 개인의 적응 간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

게 되면서(Billings & Moos, 1981)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같은 다른 요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Coyne, Aldwin & 

Lazarus, 1981). 특히,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에 완충작용을 하는 변인으로 자기효

능감(Mackenzie & Perabine, 2003)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Fauth, Zarit & Femia, 

2008)가 있고,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나 다른 위험요인에 대해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주요한 요인(Braverman, 1999)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불

안(박정희, 2010), 스트레스 반응(김영희, 서경현, 2011), 신체화 증상(김교헌, 권선중, 

심미영, 2005) 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스트레스와 중독과의 관계에서의 자

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스트레스와 인터

넷 중독 및 도박행동 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개인 내적 변인이 

이러한 관계를 강화시키고 약화시키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과 자아탄

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자원이기에 스

트레스가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지 예측해보는 것

은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Martin & Marsh, 2008), 탄력성이 부족하면 자기효능감도 부족 

하는 등(Tedeschi & Kilme, 2005)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알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구별되기에 각 개념들을 살펴보고,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

동과의 관련성을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알아보고자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에

서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에 완충작용을 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과의 관계

를 조절하는지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이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인

터넷 과다사용이나 도박행동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다 중점적으로 개입해야

할 변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계획된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능력이고, 자신의 능력으

로 인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86). 사람들은 효

능기대에 따라 동기를 유발하고 행동을 수행하는데 효능기대가 긍정적일수록 과제 수

행에 적극적이고, 효능기대가 낮을수록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려고 한다(Zimm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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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

고,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면서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상황만을 선택하게 

된다(Bandura & Schunk, 1981). Bandura(199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

수록 실수를 하거나 어려운 상황 직면 시, 유연하게 적응하는 대처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느끼는 불안, 외부 스트레스, 사회적 대처 등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uning, Schraw & Ronning, 1999).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에 청소년기의 자기

효능감은 청소년의 행동 및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상황에 효능적

으로 대처함으로써 성취감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민병

기, 2002).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외적환경의 자극을 도전으로 받아드려 스

트레스를 덜 지각하게 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Chemers, Hu & Garcia, 2001),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낼 것

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Bandura, 2004).

한편, 자기효능감은 중독과도 관련이 있는데 Gunn(1998)은 인터넷 중독 성향을 보

이는 사람에게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현실에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가상공간 활동 참여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지항, 2005).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연구에 

있어서도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이정윤, 

200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인터넷 위험사용자가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

타났다(황혜리, 류수정 2008).

또한, 낮은 자기효능감은 문제성도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ylvain, 

Ladouceur & Boisvert, 1997). 낮은 도박자기효능감을 가진 도박중독자들은 도박과 

관련된 인지적 왜곡과 부정적 정서를 훨씬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Casey, Oei, 

Melville, Bourke & Newcombe, 2008; May, Whelan, Steenbergh & Meyers, 2003), 

낮은 자기효능감은 도박 경험이 있는 성인들(May et al, 2003)과 대학생들(Weinstoci, 

Whelan, Meyers & McCausland, 2007) 사이에서 파괴적인 도박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련성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도박중독 치료에 있어서 중요

한 요소로 확인되었다(Sylvain et al., 1997).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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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문제행동을 통제할 수 있기에 치료를 통해 문제행동을 중단하기가 쉬울 뿐 아니

라 회복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Allsop, Saunders & Phillips, 2000).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조절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선택하였다. 이는 스트레스나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적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요요인으로 자아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Block & Block, 1980b; Klohnen, 1996). Block과 Block 

(1980a)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이란 변화와 상황적 요구들, 특히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긴장 인내수준과 충동통제를 조절(Block & Kremen, 1996)하여 유연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능력이다(Block & Block, 1980b; Hamill, 

2003). 즉,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이다(Klohnen, 1996). 탄력적인 사람은 낙관주의, 유머와 같은 긍정

적인 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상황에

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Haglund, Nestadt, Cooper, Southwick & Charney, 2007). 

Masten(2001)은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보호 적응기제임을 밝혔다.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지만(Martin & Marsh, 2008,),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응을 한다(장휘숙, 2001). 이는 탄력적인 사람이 적응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기술

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대처기술이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

기 때문이다(Aroian & Norris, 2000).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관리 기술이 

뛰어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융통성 있는 대처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Masten & Coatsworth, 1998). 특히 탄력적인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

인 문제 해결 기술, 사회적 유능감(의사소통 기술, 타인에 대한 관심 등), 자율성(자기

효능감과 자기 통제), 미래에 대한 낙관성 등(Brown, D'emidio-Caston & Benard, 

2001)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 스트레스

가 낮고 적극적 대처방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고(장경문, 2003; 최희정, 2010), 학교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이수현, 최해림, 2007). 

Larm, Hodgins, Tengstrom & Larsson(2010)은 탄력성 수준이 청소년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먼저, 이만제(2009)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서는 자아탄력성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최희정(20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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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학교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에 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석진(2011)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연구한 결과, 학업 및 부모 관련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탄력

성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Dickson, Derevensky and 

Gupta(2002)는 청소년과 알코올, 약물중독 등과의 관계에서 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근거로 청소년 도박행동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Dickson et al.(2002)은 탄력성이 위험한 상태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스트레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적응을 유지시키는 능력이 있기에

(Masten, Best & Garmezy, 1990) 청소년 문제도박의 보호요인으로써의 가능성을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자아탄력성과 도박행동과의 관련

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편, 인터넷 사용 및 도박행동 시작 연령이 낮아지면서 중독과 연령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과 연령과의 관계에서 

먼저, 인터넷 중독과 연령과의 관계 연구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적 사용 경향성

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김종범, 2000), 보호관찰소 청소년과 일반 고등학생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김영경, 2012; 김은영, 2009). 

도박행동과 연령과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박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

고한 연구들(권선중, 김교헌, 최지욱, 2006; 김민우, 2004; 장정연, 2011)이 있으나 유

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연구들(김영경, 2012; 김현주, 2009)도 있다. 이처럼 연령

과의 관계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높다할지라도 모든 청소년이 중독되

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중독에 대한 치료개입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지만 동일한 프로그램과 치료개입방법이라 할지라도 중도 탈락자가 생기기도 하고, 

모든 시간을 참여했다하더라도 회복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재발되기

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볼 때, 중독뿐 아니라 치료와 회복에 영향을 미

치는 내담자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인터넷과 도박행동에 미치는 정도는 달라질 것이며, 내담

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이용할 때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Fluckiger, Wusten, Zinbarg & Wampold, 2010). 최근 연구에서는 내담자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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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 절제, 자기효능감, 변화를 위한 준비, 변화를 위한 동기, 감정 초점 처리 

전략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아탄력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Gomes, 

201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고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개인 내적 자원으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을 선택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

성의 하위요인에 의한 조절효과를 보이거나(최희정, 2010),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연

구(주석진, 2011)도 있는 등 불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재확인할 

뿐 아니라 도박행동과의 관계에도 적용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에 있어서도 중고등학

생이나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중독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여학생

보다 남학생의 중독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독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학교, 학업, 부모 등

과 같이 스트레스를 한 두 영역으로 국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

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중독 예방

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연령,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도박행동, 자기효능감, 자아탄

력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조

절효과는 유의미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조

절효과는 유의미한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는 유의미한가? 

연구문제 5.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

효과는 유의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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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  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부산과 인천에 소재한 2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남학생들이다.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학년별로 무작위 선정한 학생들에게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결측치가 많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64부는 제외시

키고, 39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160명(40.6%), 2학년 98명

(24.9%), 3학년 136명(34.5%)이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수진, 2008)과 도박행동(장

정연, 2011)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의 중독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기에 그들

의 중독예방을 위한 주요변인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고자 남학생만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1) 스트레스 척도

Felner와 Felner(1989)가 제작한 Daily Hassless Questionnaire(DHQ)를 기초로 유

안진과 한미현(1995)이 한국아동에게 실시하기 위해 개발하고, 이를 이경주(1997)가 

청소년 대상으로 활용한 것을 신재은(1999)이 3문항을 추가하여 재수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의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으로 신재은(1999)이 수정한 스

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부모나 형제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의미

하는 가족요인(7문항), 친구로부터 소외나 따돌림 등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의미하

는 친구요인(6문항), 성적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학업요인(6문항), 교사

로부터 처벌이나 모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교사요인(5문항), 다른 사람들

과 신체를 비교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신체(3문항)요인 등 5가지 영역이며,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신재은의 연구에서 Cronbach α=.84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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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한국정보화진흥원(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이 국내 실정에 맞게 제작

한 간략형 한국판 인터넷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게임, 채팅 등 인터넷 

사용 전반에 대해 중독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하위요인으로는 일상생활장애

(6문항), 긍정적 기대(1문항), 금단(4문항),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3문항), 일탈행동(2

문항), 내성(4문항)이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4점 척도이다. 최희정(2010)의 

연구에서 Cronbach α=.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이다.

3) 청소년 도박행동

권선중 외(2006)이 청소년 도박성 게임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도박 종류별로 구성

한 척도에 장정연(2011)의 연구에서 판치기, 카드, 윷, 주사위, 부루마블 등과 같은 

판게임이 높게 나타나 도박행동에 이들을 첨가하여 총 10문항으로 재구성한  Likert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83다.

4) 자기효능감 척도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and Jacobs(1982)의 자기효능감 척

도를 홍혜영(199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행동을 시작하려는 의지,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지, 최악의 상황에 당면했을 때 그 행동의 지속 능력 등을 측정

하기 위한 척도로 하위요인으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효능감을 측정하는 ‘일반

적 자기효능감(17문항)’과 대인관련 사회적 기술 등의 요소와 관련 있는 ‘사회적 자기

효능감(6문항)’이며, 총 23문항의 Likert 5점 척도이다. 노호은(2001)의 연구에서 

Cronbach α=.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4이다.  

5) 자아탄력성 척도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척도로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안한 것을 사

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체계의 유지나 증진을 위해 자기 통제 수준을 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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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요인으로는 대인관계(3문항), 활력성(2문항), 감정통

제(2문항), 호기심(5문항), 낙관성(2문항)이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4점 척도

이다. 최희정(2010)의 연구에서 Cronbach α=.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이다.  

3. 분석방법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를 산출하였

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스트레스

와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

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

기 위하여 simple slope을 구하였다.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회귀계수 해

석의 용이성을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 대한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였다(홍세희, 

2008). 자료분석은 SAS for  Windows 9.1을 이용하였다. 

Ⅲ. 결  과

1. 변인 간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계수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연령

은 주요 연구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 분석에서는 제외시켰

다.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도박행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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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인들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도박행동
자기

효능감
자아

탄력성

연령 1.00

스트레스 -.02 1.00

인터넷 중독  .07  .44*** 1.00

도박행동  .09  .23***  .40*** 1.00

자기효능감 -.05 -.35*** -.44*** -.36*** 1.00

자아탄력성  .04 -.24*** -.22*** -.50***  .43*** 1.00

M 13.98  79.76  33.69  17.66  71.97  34.91

SD  0.96  15.86   9.78   5.83   9.27   8.57

***p < .001 

2.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 대해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였다(홍세희, 2008).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1단

계에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 상호

작용 변인(스트레스☓자기효능감)을 투입하여 인터넷 중독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인터넷 중독에 대한 스트레

스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β= .33, p < .001, 자기효능감의 주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β= -.32, p < .001. 즉,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모두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β= -.06, 

p > .05,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간에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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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B SE β t R2

1단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20

-.34

 .03

 .05

 .33

-.32

 7.28***

-7.02***
.29***

2단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자기효능감

 .20

-.34

-.00

 .03

 .05

 .00

 .33

-.32

-.06

 7.28***

-7.09***

-1.33

.29***

 ***p < .001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평균중심화를 실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에 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

작용 변인(스트레스☓자아탄력성)을 투입하여 인터넷 중독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인터넷 중독에 대한 스트레스

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β= .42, p < .001, 자아탄력성의 주효과 역

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β= -.12, p < .01. 즉,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모두 인터

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 스트레

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β= -.08, p > .05,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간에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3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B SE β t R2

1단계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26

-.14

 .03

 .05

 .42

-.12

 8.97***

-2.61**
.21***

2단계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스트레스☓자아탄력성

 .26

-.15

-.01

 .03

 .05

 .00

 .43

-.13

-.08

 9.14***

-2.82**

-1.70

.22***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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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레스와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스트레스와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평균중심화를 실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

에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변인(스트레스☓자기효능감)을 투입하여 도박행동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도박행동에 대한 스트레스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β= .12, p < .05, 자기효능감의 주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β= -.32, p < .001. 즉,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모두 도박행

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스트레스와 자기효능

감의 상호작용 효과는 도박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β= -.11, 

p < .05, 스트레스와 도박행동 간에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표 4

스트레스와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B SE β t R2

1단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04

-.20

 .02

 .03

 .12

-.32

 2.37*

-6.44***
.14***

2단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자기효능감

 .04

-.21

-.01

 .02

 .03

 .00

 .12

-.33

-.11

 2.38*

-6.61***

-2.33*

.16***

*p < .05, ***p < .001 

스트레스와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평균중심화를 실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

에 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변인(스트레스☓자아탄력성)을 투입하여 도박행동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도박행동에 대한 스트레스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β= .12, p < .01, 자아탄력성의 주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β= -.47, p < .001. 즉,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모두 도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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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스트레스와 자아탄

력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도박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β= -.19, 

p < .001, 스트레스와 도박행동 간에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표 5

스트레스와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B  SE  β t R2

1단계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04

-.32

 .02

 .03

 .12

-.47

 2.63**

-10.59***
.26***

2단계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스트레스☓자아탄력성

 .05

-.34

-.01

 .02

 .03

 .00

 .14

-.50

-.19

 3.32**

-11.32***

-4.33***

.30***

 **p < .01, ***p < .001 

도박행동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 상호작용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

하기 위하여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상위 30% 집단과 하위 30% 집단으로 나누어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b = 0.01, t = 0.09, n.s,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도박행동의 증가가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b = 0.12, t = 2.68, p < .01, 스트레

스의 정도에 따라 도박행동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은 스트

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도박행동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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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행동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간 상호작용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

하기 위하여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위 30% 집단과 하위 30% 집단으로 나누어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b = -0.05, t = -0.45, n.s,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도박행동의 증가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이 낮은 경우, b = 0.14, t = 3.13, p < .01,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도박행동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도박행동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

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자 중학생 394명을 대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

였으며,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연령,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도박행동,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도박행동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자기효

능감과 자아탄력성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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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행동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인

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하다(김영경, 2012; 남전아, 2010; 서승연, 이영호, 2007).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부적상관은 고등학생(Moeini et al., 2008)뿐 아니라 대학생(이숙정, 유

지현, 2008)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고,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중독

과의 부적상관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연구한 하정희와 이희경(2005)의 연구와도 유

사하다. 또한 스트레스와 탄력성과의 관계는 대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스트

레스와 자아탄력성 간의 부적 상관을 보인 선행연구 결과들과(Wilks & Spivey, 2010) 

유사하며, 자아탄력성과 인터넷 중독 간에 부적 상관을 보인 남지현(2006)의 연구결

과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트레스는 중독과 관련된 위험

요인 중 하나이기에(Steinberga, Tremblaya, Zacka, Bustoa & Zawertailoa, 2011) 스

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대처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중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개인 내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과 상관없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즉, 개인 내적 특

성과는 별도로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높고, 스트레스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접근성과 용이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이 선택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

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석진(2011)의 연구와는 일치하나 한승희(2010)와 최

희정(2010)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한승희(2010)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으며, 최희정(201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학교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와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연구 방법상

의 차이가 있고, 연구 또한 부족하긴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무관하

다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기효능감과 자아탄

력성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이 완충역할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영

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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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개입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다만, 주효과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유의미하게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스트레스와의 

연관성과는 별도로 이들 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 속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낮을수록 어려운 상

황을 회피하고(Zimmerman, 1995),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선택(Bandura 

& Schunk, 1981)하게 됨으로 인터넷을 과다사용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아탄력성

이 낮은 경우에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충동성이 조절(Block & Kremen, 

1996)되지 않아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가상공간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 갈 

우려가 있기에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처럼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개발을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셋째, 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

과를 알아본 결과 주효과에서 모두 유의미하였고, 조절효과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결

과를 보여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도박행동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와 도박행동과의 관계가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수준

에 따라 강화되거나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스트레스와 도박행동과의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직

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을 통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민병기, 2002; 장경문, 2003; Bandura, 

1997; Block & Kremen, 1996; Klohnen, 1996; Loeb, 1990; Masten et al., 1990). 이

러한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

이 되는 개인 내적 자원임을 시사한다. Loeb(1990)은 스트레스 완충역할을 하는 요인 

중 개인적 자원으로 자기효능감을 강조하였으며,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을 스트

레스에 대처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은 청소년들의 행동 및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스트레스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보고한 연구(민병기, 

2002)를 통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은 높은 스트레스로 인한 도박행동의 증가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사료된다. 자

아탄력성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영향을 조절하여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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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장경문, 2003)일뿐 아니라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적응적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자아통제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며 개인 내적 자

원이다(Block & Kremen, 1996; Klohnen, 1996). 탄력성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

면서 개발된 대처 능력이기에(DiCorcia & Tronick, 2011) 탄력성 개발을 통한 스트레

스에 대한 대처는 청소년들이 도박행동에 빠져드는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자극과 같은 

일반적 긴장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처럼(Agnew, 1985), 청소년들은 자신

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중독과 같은 

비행행동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

지만 모든 학생들이 비행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

인 내적 자원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놀이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도박행동은 승리에 대한 쾌감뿐 아니라 물질과 같은 보상도 동반되기에 스트레

스를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도박행동에 빠져들 위험성이 높다. 스트레스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박행동을 예방하거나 중재하기 위해 개인 내적 자원인 자기효

능감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은 충

동통제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Block & Block, 1980b), 충동성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도박행동(남전아, 2010)의 충동성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인

이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일상생활 스트

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향상되면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하게 됨으로 인해 도박행동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도박행동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

는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 의의와 함께 상담 실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에 대한 개입의 초점을 예방차원에

서 접근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인터넷 중독과 도박행동이 행위중독으로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지만(김영경, 2012; 장정연, 2011; Parker et al., 

2008),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도박행동에 대한 예방 

및 상담개입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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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인터넷 중독과 도박행동에 있어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는 개인 내적 특성으로만 귀인하

지 않고,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필

요하다. 특히, 임성택, 김성현, 김정호와 배종선(2005)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인환경(부모 간 관계)이 개인의 내적성향보다 더 큰 설명

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개인내적 요인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도박행동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 중심이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도박행동의 보호요인으로 긍정적인 

개인 내적 자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점이다. 청소년은 성장 및 발달 단계에 있기

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강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을 향상

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노력은 문제 중심의 상

담접근으로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함으로써 상담에 대한 시각 전환을 시도하여 예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에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남자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일반화

에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역 간의 비교뿐 아니라 학년간의 비교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도박행동과는 달리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간에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인터넷 

중독과 도박행동 정도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개인내적 요인보다 환경적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인지 아니면 본 연구대상자들의 특성 때문인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재차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도박행동의 정도에 

따른 조절효과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독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을 찾는데 그쳤으나 추후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과 다양한 놀이문화

를 경험할 수 있는 방과 후 내지 0교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의 역

할을 검증하지 않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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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on stress, internet addiction and 

gambling behavior amongst adolescents 

Kim, Youngkyung*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whether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two indexes; namely internet 

addiction, and gambling behavior.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394 adolescents 

were recruited from two middle schools. Correlational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then conducted.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tress, internet addiction, and gambling behavior were positively correlated, and 

self-efficacy, ego-resilience were negatively correlated. Second, self-efficacy did not 

appear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internet addiction. Third, 

ego-resilience did not appear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gambling behavior. Forth, self-efficac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internet addiction. Fifth, ego-resilienc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gambling behavior. The implications to future studies into both internet 

addiction and gambling behavior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gambling behavior, internet addiction, stress, self-efficacy, 

ego-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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